
치  사

  제48주년 군승의 날을 맞이하여 전국 군포교의 현장에서 위법망구
의 정신으로 용맹정진하고 있는 군승법사님들께 격려와 치하의 마음
을 전합니다.

  육·해·공군 전후방 각지에서 군승법사님들에 의해 세워지는 포교와 
전법의 원력은 ‘하나의 등불이 모여 온 세상을 밝히게 된다’는 유마
경의 가르침처럼 결코 하나의 작은 등불로만 머물러 있지 않을 것입
니다.

  현재 우리는 종교인구의 감소와 도덕과 윤리의 몰락, 그리고 배금
주의의 확산 속에 인성의 존엄이 무너지고 삶의 기준과 방향이 흔들
리는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이러한 때에 국군장병들을 위한 포교와 
전법의 사명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침이 없을 것입니다.

  48년이라는 군불교의 역사는 결코 짧은 시간이 아닙니다. 수많은 
어려움과 난관이 있어 왔고, 굴곡의 반세기는 어려움을 감내하고 이
겨냈던 오랜 인고의 세월이었습니다. 그러기에 군불교가 오늘의 자랑
스러운 모습으로 자리하고 있는 것이라 할 것입니다. 

  이렇듯 너무도 소중한 시간동안 호국불교라는 거룩한 전통을 저마
다의 큰 자부심으로 삼아, 숭고한 정신과 고귀한 희생을 현시대의 삶
에서 펼쳐온 군승과 군불교 지도자, 그리고 예비역 여러분께 깊은 감
사를 드립니다.

  특히, 제3대 군종교구 본사주지인 정우스님의 열정적인 활동 통해 
변화와 발전을 거듭하고 있는 군불교의 모습은, 앞으로 한국불교의 
미래를 밝혀줄 희망의 빛이 되어줄 것입니다. 나아가 종도라는 자부
심과 책무를 새롭게 다지며, 종단에 대한 기여와 군포교의 길을 함께 
걷겠다는 실천의지는 전법현장의 커다란 모범이 되어주고 있기도 합



니다.

  태동과 성장을 지나 이제 중년의 성숙함에 들어서는 군불교가 지나
온 시간에 안주하지 않고, 자랑스러운 역사를 밑거름 삼아 새롭게 도
약하는 뜻 깊은 전기를 마련해 가는 것이라 할 것입니다. 
 
  ‘모든 이의 이익과 안락을 위해 길을 떠나라’고 하신 가르침처럼, 
앞으로도 군불교의 모든 구성원들이 힘찬 정진과 노력으로 군불교의 발
전과 불교의 내일을 위해 진력해 주시기를 당부 드리겠습니다.

  제48주년 군승의 날을 거듭 축하드리며, 여러분의 정진으로 국가와 민
족의 앞길이 환하게 열리고, 국군장병의 무운장구와 지혜광명이 항상 
함께하기를 축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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